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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정란 이식으로 백(白)한우 더 많이, 빨리 늘린다

- 멸종위기 유전자원 백한우 축군 마련 앞당길 것으로 기대 -

□ 농촌진흥청(청장 이양호)은 과배란(호르몬) 처리를 통한 체내 수정란

생산으로 멸종 위기종인 백한우의 수를 늘리는데 속도가 붙고 있

다고 밝혔다.

○ 특히, 백한우는 국내에서는 농촌진흥청에서만 사육하고 있는 멸종

위기 단계의 희소 한우 유전 자원이다.

○ 농촌진흥청은 백한우의 체내 수정란을 일반 한우 대리모에 이식

하는 특허1)로 지난해와 올해(2013년 3월∼2014년 7월)에 7마리를

추가로 생산했다. 이렇게 해서 2012년 7마리(암소4, 수소3)였던

백한우는 현재 14마리로 늘었다.

□ 우리나라 소는 8개 품종이 등재(재래종 4종, 외래종 4종)돼 있지만

한우를 제외한 3종(칡소, 흑우, 제주흑우)은 멸종 위험 종으로 복

원이 시급하다.

※ 멸종위기군 – 번식 가능 암컷이 100마리 이하이거나 암수의 합이 120마리 이하
멸종위험군 – 번식 가능 암컷이 1,000마리 이하이거나 암수의 합이 1,200마리 이하
희소군 - 번식가능한 암·수의 합이 5,000마리 이하

○ 털색이 흰 외래 품종(샤로레 등)에서 나타나는 흰색 유전자가 아

니라 우리 고유의 품종인 황색 한우의 변이종으로, 같은 흰색계

1) 특허명: 포유류의 일시적인 저영양 상태를 이용한 체내수정란 대량 생산 기술 개발 (특허등록: 10-1349009, 2014년 1월) 



통이라도 외래 품종과 분명히 구별되는 특징을 갖는다.

□ 농촌진흥청은 백한우를 비롯해 자질이 우수한 칡소와 흑우 등에서

수정란을 채란해 이식하는 ‘가축 유전 자원의 보존 이용 기술 개

발’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.

※ 칡소의 후대에서는 황우, 흑우 및 칡소의 다양한 개체가 생산됨

○ 이를 통해 칡소와 흑우, 마릿수가 극히 적은 백한우를 집중적으로

늘려 백한우만의 차별적 특성을 밝혀나갈 계획이다.

□ 농촌진흥청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조영무 장장은 “백한우 같이 멸종

위기의 희소 한우 복원은 새로운 육종 소재의 발굴이라는 데 의의가

있고 경제적 가치가 밝혀지면 새로운 시장 개척이 가능할 것으로 기

대된다.” 라며,

○ “수정란 대량 생산과 성판별 수정란 등을 이용해 개체수가 적은

백한우와 칡소, 흑우 유전 자원을 조기에 늘려갈 계획이다.” 라고

전했다.

□ 한편, 국내에는 칡소 1,600여 마리, 흑우 150여 마리, 제주 흑우 400여

마리가 사육되고 있으며, 가축유전자원시험장은 칡소 19마리, 흑우 25

마리, 백한우 14마리를 보유하고 있다.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

농촌진흥청 가축유전자원시험장 고응규 연구사(☎ 063-620-3535)에게 

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
<참고자료>

수정란이식으로 백한우 조기 증식

□ 수정란이식 (Embryo Transfer)

수정란이식은 유전적으로 우량한 능력을 가진 암소에 호르몬 처리를 통해 다

수의 난자가 배란되도록 해 우수한 종모우의 정액으로 수정시킨 후, 착상 전에

자궁에서 수정란을 회수해 능력이 낮은 암소의 자궁에 이식, 임신하게 함으로써

한 번에 능력이 우수한 송아지를 다수 생산하는 기술이다. 과배란 유기, 수정,

수정란 회수와 검사, 수정란 보존, 공란우와 수란우의 발정동기화, 수정란 이식

기술 과정으로 이뤄진다.

□ 수정란이식으로 태어난 백한우

<그림1> 백한우 <그림2> 백한우와 한우 대리모


